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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정규직 오체투지 행진…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 백승호 기자  승인 2020.12.12 13:58

“죽음 없는 사회 만들어달라.”

“죽음의 현장! 오늘도 살아서 집에 가고 싶다.”

“살인기업 보호하는 근로감독 필요없다. 최소한 산안법 이라도 지켜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약칭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지난 10일부터 ‘더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중대재해기

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오체투지 투쟁에 나서며,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끝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문

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0만의 입법청원조차 묵살했다. 한 해 2천명이 넘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오늘

도 내일도 이어지는 기업의 살인행위를 정부와 국회가 방조한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소한의 법적 조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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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차 제정하지 않는다면 목숨보다 돈벌이가 중요한 살인기업들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12월 10일 “용균아, 일하다 죽지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꼭 가져올게”라고 모란공원에 안치된 김용균 비정

규직 청년노동자에게 약속을 하고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오체투지 출발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유족은 아버지를 빨리 편

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오열했다. 4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동료는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감

추지 못했다. 동료가 죽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는 울분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지금 이시간에도 기업의 돈벌이에 의한 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는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살인을

방조하고 있며, 매일 죽음과 함께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을 낼 것을 결의했다. 또한 다.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가업처

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온몸을 길에 던져 행진을 계속 해나갈 것이락 밝히며 10일인 오

늘 3일차 오체투재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오체투재 행진은 14일(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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